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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 "전관예우, 수사불신 원인…법조비리 전담팀 생각"

등록 2018.03.13 11:48:05

【서울=뉴시스】이종철 기자  =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

업무보고를 하고 있다. 2018.03.13.  jc4321@newsis.com

【서울=뉴시스】임종명 홍지은 기자 =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조계 적폐와 관련한 전관예우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큰

원인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법조비리 수사 전담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.

 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(사개특위)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.

  문 총장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'요즘 서초동 중앙지검 사건을 해결하려면 채동욱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 돈다. 이러한

연고,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채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'며 전관예우 부분을 지적하자 "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수사 결과

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"고 답했다.

  문 총장은 이어 "전관이 관련된 사건에 관해 어떤 국민의 눈에 맞지 않는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검찰 제도

자체를 불신이 증가하는 원인이라 생각한다"며 "지금이라도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법조 비리 수

사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"고 보탰다.

  곽 의원은 "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중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게 안 지켜진다. 국민들

이 가장 먼저 해달라고 한 것이 전관예우인데 실상은 어떤가"라며 "가장 모범돼야하고 가장 앞서 해결해야할 검찰총수, 대법관

출신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.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지 않나. 청산해 달라는 적폐는 이렇게 더 키워나가고, 이 정부에 뭘

기대해야 하나"라고 꼬집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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